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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遊廓은 일본 에도시대에 등장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창기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娼妓業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한 지역에 모아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포주는 이들 娼妓

들에 대해 몸값을 지불하고 통제하면서 유곽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창기업이 

번창하게 되고 유곽에 있는 창기들이 가부키나 우키요에 등의 모델이 되는 등 에도시대를 

지나면서 유곽은 ‘유곽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나의 국가적 전통문화로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이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법령을 제정하여 근대 公娼制가 처음으로 형성

되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면서 아시아 곳곳에 일본의 식민지가 건설되었고 일본인

이 거류지에 정착하였다. 식민지를 개척한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누리던 문화를 계속하여 

접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조계지에 일본의 문화와 제도를 이식하였다. 유곽은 바로 이러

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 도시마다 군대, 신사와 더불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1) 

조선과 중국에 건설된 일본인 거류지에도 유곽이 건설되었다. 유곽은 건설 초기 식민지에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2003270001).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어학과 교수
1) 박현(2015.10)｢日帝時期 京城의 倡妓業 繁盛과 朝鮮人 遊廓 建設｣󰡔도시연구󰡕1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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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건너온 일본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성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하였지만, 점차 창기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1920-40년대에는 식민도시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유곽과 창기업은 도시의 대표적 유흥문화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한반도에서 성매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성매매 집결지인 

‘집창촌’의 시작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전관거류

지에서 시작되어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존재했

다. 하지만 성매매를 전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설사 娼妓와 같이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여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발적인 영업이었을 뿐 집단거주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종사하

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곽’의 역사는, 차별적이고도 이중적인 정조 관념이 강조되었던 전통사회에서 

경제적인 자립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정조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이

나 사회에서 밀려난 후 개항장이나 일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건설된 일본의 유곽에서 제도화

된 창기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집창촌 중 일부는 일본 유곽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일본 식민권력이 식민지에 대한 

사회통제와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식한 이질적 혼종문

화의 흔적으로서 남아 있다. 

이처럼 일본 고유의 사회문화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다른 지역에 이식되는 경우는 비단 

식민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경우처럼 국가적으로 병합하여 통치하

는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계의 거류지에서, 또는 군사적 침략을 통해 확보한 점령지에서

는 어김없이 여행의 풍류와 군대 사기의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매춘 업소가 개설되었다. 그리

고 유곽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곽과 같은 조직과 시설을 본뜬 업소에서 

예외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창기들이 공창이라는 합법화된 통제장치 속에서 성매매

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일본의 식민도시 중 조선과 중국에서의 몇몇 도시를 선택하여, 집중적

인 성매매 지역인 유곽 지대와 이를 통한 창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중위생과 사회적 편익을 진작시킨다는 목적으로 형성된 

공창제가 식민통치와 어떻게 결부되었는지 알아보고, 식민도시에서 일본이 어떤 규제를 통해 

매춘 제도를 관리하고자 하였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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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 조선 도시의 遊廓 실태

2.1. 京城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公娼 제도

1885년 경성의 진고개 일대에 거류지를 형성하였던 일본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남대문 

지역으로 거류지를 확대하였으며 1904년 이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1904년 말 경성 거류지의 일본인 호구수는 5,323명으로 1894년 848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하였

다.2) 1904년 이후 거류민단 조합이 결성되자 일본 거류민단장이었던 나카이긴죠(中井錦城)는 

거류민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유곽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카이 거류민단장은 20,923원의 경성 거류민단 예산에 공채 발행액 7만원을 더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삼아 쌍림동 토지 7천 평을 매수하였고 이곳에 매춘을 포함한 특별요리점을 

만들고자 하였다.3) 

일본은 러일전쟁 후 중국 침략과 한국에서의 독립운동 진압을 위해 한국 주차군의 각 사단 

사령부를 서울과 평양에 두었다. 또한 조선 이민 정책에 따라 조선으로 도항해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늘어나면서 거류지의 인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성매매가 급증하였고 매매춘의 

증가는 성병의 확산으로 이어져 공중 위생을 위해 통제된 지역에서 성을 공급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경성 내에서도 유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영사관 측은 처음에 조선인들의 시각을 살피며 경성 거류민

단장 나카이의 유곽 건설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경성 내 분위기의 반전과 더불어 유곽의 설치

를 승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곽 종사자들의 명칭을 ‘娼妓’ 대신 ‘제2종예기’ 또는 ‘을종예기’

로 부르게 하였고4) 매춘을 포함한 제2종 요리점은 영사관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였다.5)

경성 거류민단이 쌍림동(新町)을 유곽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1904년 당시 쌍림동이 미개

발 지역이었으므로 空地의 확보가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군인에게 성을 공급하기 

위해 군대와의 인접성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쌍림동 서쪽의 大和町 방면에는 

주차군 사령부 부지와 병사들의 관사가 위치해 있었고 1904년에는 경성 각 지에 있던 수비대

를 大和町의 신영사로 불러 모아 군사지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6) 

 2) 경성거류민단역소(1912)󰡔경성부발달사󰡕, pp.449-451
 3) 경성거류민단역소, 위의 책, p.129
 4) 藤村德一(1927)󰡔遊廓󰡕󰡔居留民之昔物語󰡕제1편, 朝鮮二昔會, p.207
 5) 京城府(1934)󰡔京城府史󰡕권3,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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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新町 유곽이 설립되면서 통감부의 공창 제도 정책이 정비되어 비공인 遊所가 금지

되고 공인된 매춘 지역으로서의 유곽으로 창기업이 집중되었다. 신정 유곽 이외에 1907년에

는 용산의 도산 유곽과 吉野町1丁目 南廟 앞의 나카노신지(中の新地) 유곽이 설치되었다. 

1904년 “제2종 요리점(창기업종)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다”는 경성 

영사관령 제3호가 발표되면서 경성 내에 산재해 있던 여러 영세 소요리점(小料理屋)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이들 소요리점은 등록되지 않은 창기(私娼)를 통한 매춘을 제공하

는 장소였다. 따라서 나카노신지 유곽의 건설과 더불어 소요리점을 모두 이곳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취해졌다.7) 

유곽의 설치는 성병의 방지와 밀매음의 감소를 위해 등록된 창기를 통해 안전한 성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공창제도는 조선 내에서 매매춘의 관행을 확산시

키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창기의 증가를 가져왔고 사창이 더욱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공창 제도를 통해 유곽 지대를 중심으로 매춘이 공인되자 거류지 중심가의 소요리점에서

도 ‘홍등’을 내걸고 사창을 통해 창기업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공창 제도는 성병 전염 방지에

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창기에 대한 식민지 당국의 가혹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 졌고 

과세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기나 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창을 통한 밀매음을 더 

선호하였다.8)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한 후 조선 각 지역의 매춘 관련 관리제도를 통일적으로 시행

하고자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 ｢宿屋 영업취체규칙｣, 제2호｢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

규칙｣,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공포하였다. 

｢대좌부창기취체규칙｣에 따르면 창기 및 대좌부업은 경찰부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기는 경찰서장 허락 없이 대좌부 밖으로 외출, 숙박을 금하였다. 또한 1904년

의 규칙에서 창기의 연령을 18세로 적용한 것과는 달리 1916년의 규칙에서는 창기의 나이를 

17세 이상으로 낮추어 정하였다. 조선에서 소위 공창이라는 명목으로 등록된 창기에 대한 

일본 식민당국의 관리는 일본에서의 창기에 대한 관리보다 더 엄격하였고 자유를 제한하였다. 

즉 일본 내에서는 공창폐지운동이 가져온 영향으로 창기에 대한 보호 조항이 좀 더 세밀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나 1916년 조선에 공포된 규칙은 창기의 자유와 폐업과 관련된 권리가 제한적

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1916년 규칙에서는 창기와 예기, 작부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는데 

 6) 유승희(2012.3)｢근대 京城 內 遊廓地帶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1904-1945년을 중심으로–｣󰡔역사와 
경계󰡕82, pp.146-148

 7) 藤村德一, 앞의 책, p.207
 8) 유승희, 앞의 논문,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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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는 매춘 그 자체를 위한 영업만이 인정되었고, 예기는 객석에서 가무음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부는 요리점에서 손님을 시중들도록 규정하였다. 기생(창기와 예기)과 작부의 

성병 검사도 강화되어 예기와 작부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1916년 규칙에 따라 관인의 인가증이나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매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생과 작부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됨으로써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제한된 

공창 제도가 조선에 확립되었다.9)

2.2. 釜山 日本專管居留地의 형성과 遊廓의 등장

朝日修好條規附錄과 朝日貿易章程規則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일본전관거류지의 실시와 

근대적 자유무역에 따른 법제적 토대를 마련한 일본을 이를 기반으로 1877년 1월 재차 ｢釜山

港居留地借入約書｣를 체결하여 과거 초량왜관 지역이었던 11만평을 일본전관거류지로 전환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도항과 부산 거류가 본격화되었고 부산 거류 일본인들의 인구

가 증가하였다. 조선후기 초량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 거류자들은, 개항 이후 일본정부와 

조선정부가 각종 조약 및 규칙들을 체결하면서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시기에는 4,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04년에는 거의 12,000명에 달하는 거류민들이 부산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거류 일본인의 수는 급증하여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즈음에는 

22,000명으로 늘어났다. 1905년 자유도항령이 발령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오는 일본인

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도항자들의 다수는 나가사키, 야마구치, 오이타, 후쿠오카

의 사람들이었으며 다른 지역 출신들은 손꼽을 정도였다.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 노동자들은 

막노동, 하역노무자, 직공, 인력거꾼, 어부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부산으로 건너 

온 일본 노동자들은 1910년 이후 전관거류지 지역을 넘어서 조선인들의 거주 지역인 草梁 

지역까지 진출하였다.10)

1912년 부산 거주 일본인들은 대부분 잡화상, 고물상, 백미소매상, 술판매상, 무역상, 포목상 

등과 같은 상업 및 유통업, 그리고 음식점, 이발소, 하숙집, 전당포, 목욕탕, 여관 등의 서비스업

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 선박해운업, 선박객주, 전당포, 

여인숙, 요리점, 음식점(장어, 국수, 단팥죽, 튀김, 반찬집 등), 잡점ㆍ잡업(목욕탕, 이발소, 

시계점, 사진사), 유기업(연극, 만담, 당구, 활) 등에 해당하는 영세한 상인들이 거주하였다. 

기술직(목수, 대장간, 미장이, 석공 등), 날품팔이, 대거마, 창기업, 환전수탁소 등에 종사하는 

9) 강정숙(1998.12)｢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서울학연구󰡕11, pp.224-227
10) 김승(2014)󰡔近代 釜山의 日本人 社會와 文化變容󰡕선인,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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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늘었다.11) 이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며, 부랑배와 유사한 사람들이거

나 단순노무자였다. 기술자와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부산의 제조업 인구도 늘어났다. 대체로 

부산 내 일본인 거주지 중심의 생활경제구조는 부산에 들어온 일본인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홀몸으로 조선에 정착한 일본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매춘여성들도 이주하고 창기업도 증가

했다. 1882년에는 <貸座敷 및 藝娼妓布達>과 같은 법령이 만들어져 매춘업 종사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창기업은 영사관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부산 전관거류지를 중심으

로 1882년 東京樓에서 예창기를 교육하는 학교를 요리점 내에 개설하였다12)는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요리옥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매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1912년 부산 일본인 

거류민 지역 주요 요리집 일람을 보면 待合亭, 京阪亭, 三笠, 千よし, 智戶勢, 與可樓, 一福樓, 

初勢, 守谷와 같은 요리집이 성행하였다.13) 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리점은 특별요리점 

또는 제2종 요리점이라고 불렸다. 특별요리점은 1916년 다시 대좌부(貸座敷)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후헤이쵸(富平町) 유곽 규모가 더욱 커졌다.  

부산의 일본인 직업 가운데 수적으로 상위 직종 중 특히 주목되는 직업군이 예창기를 포함

한 작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거류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들 예창기는 

대부분 일본에서 도항해 온 일본인 여성이며, 이들은 작부류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다. 부산 

후헤이쵸(富平町)에 유곽이 만들어진 것은 1900년으로 전국 도시 중 가장 빨랐다. 富平町의 

유곽은 하나의 특수 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요리점, 음식점은 유곽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富平町 일대 이외에도 草梁, 絶影島, 古館 등에 유곽의 기능을 하는 일부 특별요리점

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물론 요리점이나 유곽에 고용된 예창기는 대부분이 일본여성이었으나, 

조선여성을 예창기로 고용한 요리점도 없지 않았다. 富平町의 望海樓와 金波樓, 寶水町의 

明月樓가 그 예이다. 특히 금파루는 당시 조선인 李永權이 주인으로 일본인 후지이(藤井護一)

가 감독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식민지 대만의 유곽 예기들이 주로 대만의 토착 여성들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유곽은 당시 거류지 일본인의 생활문화와 밀착된 것으로 1905년 발행된 

조선일보(부산일보로 개칭)에는 거의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유곽 및 화류가에 관한 소식을 

싣고 있을 정도였다. 유곽의 경기는 당시 부산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였으며 유곽의 경영은 

부산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외(舘外) 요리점인 釜山樓의 점주는 배우취

11) 釜山商業會議所(1912)󰡔釜山要覧󰡕, pp.47-48
12) 《朝鮮新報》(1882.3.5., 3.15)
13) 釜山商業會議所󰡔釜山要覧󰡕,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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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보아 부산루가 연극장의 역할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安樂亭은 당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유곽은 단순한 매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문화 공간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유곽 문화의 

성행만큼 화류병(성병)은 천연두나 콜레라만큼이나 심각한 유행병이었으며, 부산의 일본거류

지가 당면한 주요 도시문제이기도 하였다. 도시 외곽의 신시가 예정지인 草場町에 혈액병원을 

세웠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14)

2.3 일본의 식민지 매춘 관리 및 性 규제

일본이 1904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유곽을 조성하고 집창화시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러일전

쟁의 발발과 함께 이루어진 일본 군대의 주둔 때문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군인들에

게 안전한 성을 공급하기 위해 군대 주둔과 동시에 창기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일본에서의 근대 성 규제 또한 제국 군대의 이익이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방 제국 방식의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은 징병제의 시작과 함께 대규모의 군대를 양성하였

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에 육군과 해군 기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들 기지 인근에 항상 존재한 

것이 유곽이었다. 군인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장소로 유곽이 조성되었으며 유곽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근대 성 규제를 본 따 만든 ‘공창제도’로 관리되었다. ‘공창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다양

한 논란이 있었지만 창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의무화하는 공창제도는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러일전쟁 당시 군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후 국민의 

신체에 대해서도 국가의 자원으로서 관리하고자 했던 일본의 국가체제 속에서 식민지에서의 

유곽 조성과 규제 법안 도입은 군대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15)

일본 식민당국은 1917년 이후부터 조선인 창기를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개시하였

다. 이는 ‘조선물산공진회’의 조직과 일본군 상주사단의 창설과 관련이 있다. 1915년 조직된 

‘조선물산공진회’의 목적은 총독부가 조선 식민지 통치 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성과를 국내외

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경찰 부문은 매춘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1915년 6월 일본 제국회의는 조선의 상주사단 편성을 승인했는데 이는 곧 조선에서의 

일본인 남성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일제는 매춘 단속을 위해 법령 정비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였다. 따라서 1916년 창기업에 대한 단속 규칙이 반포되었고 1917년부터는 

조선인 창기를 이전시키기 시작하였다.16) 

14) 홍순권(2010)󰡔근대도시와 지방권력󰡕선인, pp.107-109
15) 김종근(2011)｢식민지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문화역사지리󰡕제23권 제1호,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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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기와 작부를 창기와 비교해 보면, 업무와 법적 구분, 제약이 창기와 달랐으나 예기와 

작부라고 해서 그들이 받는 대우와 성적 착취가 창기보다 낫다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창기, 

예기, 작부는 소개업자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에 등록된 소개업자가 1920년 2,277명(일본인 186명, 조선인 2,091명)에서 1940년 4,062명(일본

인 286명, 조선인 3,77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볼 때17) 조선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 소개업자에 의해 여러 가지 경로로 매춘 업소에 흘러들어와 창기업에 종사하게 

된 조선인 창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18)

유곽이 점차 사회문제화 되자 1920년대 말부터 전국에서 유곽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더불어 단순한 유곽 이전뿐만이 아니라 아예 성매매 제도를 없애자

는 ‘공창폐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폐창운동은 1923년 후반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

로부터 제기가 되었으나 식민지 조선의 유곽에는 공창과 더불어 사창의 만연이 계속되어만 

갔다. 한편 식민지 공창제도의 존재 목적에 편승하여 주둔 군인을 위로한다는 ‘군위안부’라는 

제도까지 등장하였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군위안부는 군이나 관청의 개입이 훨씬 

두드러졌고 또한 매우 강제적이었다. 서울, 부산, 평양, 청진, 진해 등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 유곽의 주 고객이 군인들로 바뀌면서 유곽은 점차 위안소로 변해갔다. 위안부들은 

하루에 보통 20-50명을 상대해야 했다. 화대는 저렴하게 통일되거나 공동 지불 형태를 띠기도 

했으며 대개 현금이나 군표를 받았는데 후불 약속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군표

의 경우 결과적으로 현금화되기 어려웠다.19)

3. 중국 내 일본 식민도시의 娼妓業

3.1 上海 租界 내 창기업과 妓院

1845년에 탄생한 상하이 영국조계는 제1차 土地章程의 규정에 따라, 租地人會議(Meeting 

of the Foreign Community)가 영국영사와 협의하여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된 道路馬頭委員會

16) 박현, 앞의 논문, p.174
17) 박정미(2011.10)｢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 ‘묵인-관리 체제’의 변형과 재생산｣󰡔페미니즘 연구󰡕

11, 한국여성연구소, pp.212-213
18) 권희영(2004)｢호기심 어린 타자 – 구한말~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사회와 역사󰡕65, pp.119-122
19) 홍성철(2007)󰡔유곽의 역사󰡕페이퍼로드, pp.1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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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Road and Jetties)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租地人會議는 결의기관이었고 道路馬頭

委員會는 집행기관이었다. 이 제1차 토지장정은 조계 내에 원칙적으로 중국인은 거주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일용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중국 상점과 외국인에 고용된 사용인으로서의 

중국인만의 예외적인 거주를 상정한 것이었다. 이 규정은 처음 8년간은 잘 지켜져서 1853년 

초 조계 내 거주 중국인 수는 5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1853년 小刀會가 상하이성 

내에서 난을 일으켜 1년간 소요사태가 지속되자 2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상하이 공동조계 

안으로 피난해 들어왔다. 소수의 외국인들 힘으로는 수많은 중국인 이주민들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이들 이주민으로 인한 조계 내 지가의 폭등, 토지가옥 임대 이익 때문에 대다수 

외국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混居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2차 토지장정이 발표되고 

租地人會議에 의해 1854년 승인되었다. 제2차 토지장정은 그 前文에서 “조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한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장정이 제정되는 것이 전 거류민의 

평화, 쾌적, 행복을 위해 편리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하며 영국의 독점적 관할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1854년 7월 제2차 토지장정이 성립되자 租地人會議는 종전의 집행기관인 道路馬

頭委員會를 해산하고 새로이 7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辦事公局(Municipal 

Council)이며 조계 행정의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다. 또 租地人會議는 조계경찰조직 관련 안건

을 결정하고 각국 영사로부터 독립한 조계경찰이 설치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846년 확정된 

최초의 조계 영역은 0.56㎦에 불과하였으나 조계 내 인구의 급증, 미국 조계와의 합병, 조계의 

자체 발전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이 진행되어 1899년에는 22.59㎦에 달하였

다. 조계 영역의 확장에 따라 1848년 외국인 인구 100여인이었던 것이 1865년에는 외국인 

인구 2,235명(영국인 1329, 미국인 360, 독일인 175)이 되었다. 그 후에도 외국인은 계속 늘어가

서 1900년에 6,663명에 이르렀고, 1935년에는 조계 내와 越界路 지역까지 합하면 49개국 

39,000인에 달했으며 그것을 국별로 보며 일본인이 20,000, 영국인 6,600, 러시아인 3,000, 

인도인 2,300, 미국인 2,000, 독일 및 포르투갈 각 1,000명이었다.20) 이를 통해 볼 때 공동조계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상하이 

공동조계 내의 생활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일본은 기회를 타 공동조계 내에서의 세력을 확장시켰다. 

1916년 처음으로 工部局에 일본인 위원이 들어갔고 1927년에는 그 수가 2명으로 늘어났다. 

1930년대에 일본 세력은 여러 면에서 상하이 조계를 동요시켰는데 먼저, 공동조계의 전통적인 

‘중립’ 정책을 깨뜨렸다. 1932년 일본군과 중국군이 상하이 공동조계 주변에서 교전을 벌여 

20) 손정목(1982)󰡔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일지사,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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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된 제1차 상하이 사변 중 일본군은 공동조계의 동쪽 구역과 북쪽 구역을 중국 군대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삼았으나 영국과 미국 등은 이미 일본을 제어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조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제1차 상하이 사변이 종료된 후 일본군

은 공동조계의 동쪽 구역과 북쪽 구역에 요새를 건설하고 일본 해군육전대로 하여금 조계 

경찰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당 지역은 일본인에 의해 통제되었으므로 이 지역은 

“일본 조계”로 불려 마치 공동조계 내의 전관거류지처럼 되고 말았다.21) 또한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1937년 10월 일본군이 상하이에 진공하자 상하이 조계를 제외한 중국인 지역은 

모두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공동조계의 蘇州河 이북 지역도 이미 일본군의 세력범위 

안에 들어갔으므로 일본의 통제 밖에 있었던 곳은 공동조계의 蘇州河 이남 지역과 프랑스 

조계뿐이었다.22) 비록 일본이 상하이 조계를 위탁 관리하고자 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932년부터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상하이 공동조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 상하이의 妓院은 주로 상하이 현성 내에 분포하였다. 이후 1840년-1850년대에 

상하이 조계가 형성되면서 창기업은 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23) 20세기 

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춘 시장은 다음의 두 지역을 범위로 하여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첫 번째는 공동조계 남쪽 지역과 프랑스 조계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중심 시가지 구역이

다. 두 번째는 북쪽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虹口 지구이다. 당시 적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이들 지구의 각종 술집과 노래 및 춤 공연을 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많은 안마원과 기원이 외국 고객의 수요에 영합하기 위해 프랑스 조계의 서쪽 지역에서 개업

을 하였다. 이후 일본의 점령에 따라 공동조계의 서쪽 지역에 도박장과 기원이 성행하였다. 

虹口 지구는 공동조계의 동쪽이자 상하이 북쪽 시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상하이 

조계가 형성되던 초기 공동조계와 중국인 거류지역 중간에 위치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중심 

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었는데 1856년 공동조계 지역과 중국인 거류지역

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면서 시끄럽고 타락한 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최초의 외국 기원도 

이곳에 설치되었다.24) 이후 이 지역은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히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군이 상하이 공동조계의 북쪽 지역과 중국인 거류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21) 費成康(1998)󰡔中国租界史󰡕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pp.273-274
22) 費成康, 위의 책, pp.275-277
23) 汪吉門(1922)󰡔上海60年來花界史󰡕, 時新書局, p.2
24) Christian Henriot 저, 袁燮銘, 夏俊霞 역(2004)󰡔上海妓女(Prostitution and Sexuality in Shanghai, A Social 

History, 1849-1949)󰡕上海古籍出版社,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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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상하이 조계

상하이 창기업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 장소가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1919년 

조사에 따르면 거의 98%의 중국 기녀가 공동조계 11개 警區 중 中央警區, 老閘警區, 虹口警區

의 3개 警區에 집중되어 있었다.25) 이는 1940년대 성병 예방 및 치료 전담 의사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활동 구역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63%의 기녀가 老閘區에서, 11%의 기녀가 

虹口區에서 매춘을 하며 그 외의 기녀는 도시의 다른 7개 區에서 매춘을 한다고 확정하여 

1920년대와 비교할 때 종래의 매춘 지역을 중심으로 창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26) 

25) Shanghai Municipal Council, Report for the Year 1920, Kelly & Walsh, 1921, p.253
26) Christian Henriot, 앞의 책,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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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860년 전후 창기업 분포도

20세기 초 상하이에 분포한 妓院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한 기원의 기녀 수는 고급 

기원에서 저급 기원으로 급이 떨어질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급 기녀의 

유형에서는 鴇母(기녀를 관리하는 여성), 기녀, 여자 하인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기원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在家 기원에서 ‘가정’과 ‘기원’은 실제 서로 중첩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이들 

기원에는 한두 명의 기녀가 있었는데 1920년대에는 3-5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원

은 대부분 규모가 작았다. 큰 규모의 기원인 大場戶에서는 기녀의 수가 매우 많았는데 이들은 

기원에서 초빙한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23년과 1924년에 개업을 신청한 89개의 

기원 중 67개의 기원에 속한 기녀의 수는 1-4인이었다. 遊客과 기녀 사이의 개인관계는 고급 

기원 내 그 기녀의 지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1920년의 매춘업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보통 기원의 상황에 대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기원 당 7명의 기녀가 있었다.27)

27) Christian Henriot, 위의 책,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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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급 기원의 규모(1922-1924)28)

기녀수
공동조계 프랑스 조계

기원수 백분율 기원수 백분율

1인 52 21.2 11 12.1

2인 59 24.1 18 19.7

3인 51 20.8 11 12.1

4인 59 24.1 27 29.7

5인 13 5.3 12 13.2

6인 6 2.5 7 7.7

7인 3 1.2 2 2.2

8인 1 0.4 2 2.2

9인 이상 1 0.4 1 1.1

합계 245 100 91 100

1940년대 상하이 창기업의 독특한 형태가 바로 向導社였다. 당시 향도사의 조직 방식을 

모방한 것이 오늘날 홍콩과 타이완의 보편적인 매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고객은 수시로 향도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을 호명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

데 이들 여성은 ‘접대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49년 이전의 상하이에서 이들 여성들은 

‘向導(가이드)’라고 불렸는데 이는 향도사의 본 모습이 여행 가이드를 제공하는 여행사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초기 향도사는 여행객들에게 여성 가이드를 추천하는 기구였다. 1920년대 

출현한 초기 향도사의 영업 방식과는 다르게 1930년대에 개설된 향도사는 상하이에 온 여행객

들에게 마치 부인처럼 여성 동반자를 제공하였는데 이들 여성은 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상하이의 각 지역으로 여행객을 데리고 다니는 동시에 여행과 무관한 요구에도 응해 주었

다.29) 1940년대에 이들 접대녀 중 대부분은 전쟁 지역에서 온 피난민이어서 상하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님을 데리고 여관이나 음식점, 유흥장소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30)

향도사로 개업하여 1940년대 상하이의 대표적 매춘업소로 탈바꿈하였던 陶陶妓院은 대형 

가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가옥은 많은 단칸방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각 단칸방에는 

침대, 화장거울, 의자, 변기만이 갖추어져 있었다. 기녀들은 이들 단칸방을 “비둘기장”이라고 

28) 汪吉門, 앞의 책, pp.186-214
29) 盧大方(1980)󰡔上海灘憶舊錄󰡕世界書局, pp.11-12
30) 鷄籠生(1942)󰡔大上海󰡕, 南方雜志出版社,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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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다. 1947년 이 곳에는 84개의 방에 101명의 여성이 주거하고 있었으며 鴇母의 통제를 

받았다. 이 곳에 소속된 기녀는 손님과 함께 기원을 나갈 수 없었는데 위반자는 벌금을 내야 

했다. 이들 여성은 기원에 팔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손님이 그들 중의 한 명과 결혼하려고 

하면 기원 측에서는 손님에게 혼인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매주 토요일에 鴇母는 모든 기녀들

을 집합시켜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특히 고객을 어떻게 맞이하고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와 

건의가 주를 이루었다.31)

3.2 山東 濟南의 도시문제와 娼妓業

1914년 일본이 靑島를 점령하고 膠濟鐵路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일본 자본의 영향력 하에 

처해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화북 진출로 인해 1928년 濟南事變을 거쳐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래 일본의 통치아래 있었던 濟南은, 靑島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통제 

아래에서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근대 사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노동력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산업 부문은 바로 

공업이었다. 하지만 근대 지난의 공업은 상업에 비해 그 발전이 크게 떨어졌고 이를 통해 

농촌 잉여 노동력을 수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난의 도시 산업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지난에서 상업 부문이 공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농촌에서 

온 하층 노동인구는 대부분 상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1933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시의 상업

인구는 총인구의 18.08%를 차지하였으나 공업인구는 총인구의 3.8%만을 차지할 뿐이었다.32) 

농촌에서 이주해온 노동력을 공업 부문이 수용해 주지 못하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가파산

을 겪으며 농촌을 떠나온 수많은 노동력이 도시에 들어온 후에도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지난시에는 빈민이 넘쳐나게 되었다.33) 1929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지난의 실업인구는 

188,614명으로 지난시 전체 인구의 46.69%에 달할 정도였다.34)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을 때에는 이들 노동자 대부분이 도시 안에서 먹고 살만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빈민을 형성한 대규

모의 이주 실업인구는 각종 사회범죄를 일으켰고 지난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도시 

31) 警方當案(1945-1949), 上海市當案館, 卷宗號 011-4-263, 1947年 10月

32) 膠濟鐵路管理局車務處(1934)󰡔膠濟鐵路經濟調査報告分編󰡕文化印刷社, p.2
33) 濟南市政府秘書處(1929.10)󰡔市政月刊󰡕第一卷 第二期, 工作報告, p.7
34) 濟南市政府秘書處,(1930.1)󰡔市政月刊󰡕第二卷 第一期, ｢濟南市市民男女職業有無比較圖｣



近代 일본 식민도시의 遊廓 형성과 娼妓業 ·············································································김형열  237

내의 공업이 낙후되어 많은 남성 인구가 실업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조건

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선택해야 했던 길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성들 또한 도시에 들어 온 후 남성보다 더한 참혹한 삶을 영위하기 일쑤였다.  󰡔濟南大觀󰡕
이라고 하는 안내 책자에서는 “지난시의 의복 세탁은 빈곤한 부녀자가 洗衣局을 대신하여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 노인과 소녀들은 타인의 옷을 대신 

세탁해 주고 받은 수고비로 생활을 겨우 영위하기도 하였다.35) 한편 많은 젊은 여성들은 

妓院에 들어가 창기가 되었다. 1924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시 경찰국에 등록된 기원은 530戶
이고  창기는 1,080명이었다. 기원은 내부의 가구 구성 상태와 창기의 나이, 외모, 복장 등을 

기준으로 1급에서 4급으로 나뉘어 졌다. 당시 지난시에 1급 기원은 106戶가 있었고, 2급 기원

은 27戶, 3급 기원은 62戶, 4급 기원은 335戶가 있어 도합 530戶에 달했다.36) 1927년 기원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창기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지난시에 등록된 창기(공창)의 수가 

1,800명에 이르렀다.37) 등록된 공창 중 상당수가 쑤저우(蘇州), 상하이(上海), 양저우(揚州)의 

세 지역에서 건너와 창기업에 종사하였고 이 외에도 일본, 조선 그리고 심지어 벨라루스에서

도 많은 여성이 지난에 들어와 창기가 되었다. 이들 공창은 대부분이 일본식 공창제를 통하여 

운영되었는데 공창으로 등록된 여성은 일본인 또는 조선인이 많았으며 私娼은 대다수가 지난 

현지인이었다.38)

창기는 기녀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전근대 시기부터 존재하였지만 근대에 들어서자 도시

의 발전과 일본 문화의 유입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전 중국에 퍼지게 되었다. 1920년대 

중엽 중국의 대도시에는 허가를 받은 공창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창에 해당하는 창기의 수가 

서양의 각 나라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았다. 창기업 종사자들은 여타 다른 일반 회사들

처럼 광고를 통하여 ‘유객’을 유인하였다. 지난의 창기업이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은 일본이 

칭다오를 점령한 1914년 이후였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일동맹을 기초로 

하여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칭다오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 군대를 공격하여 칭다오를 차지

하였던 것이다. 이후 일본은 독일이 칭다오와 지난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한 膠濟鐵路를 손아

귀에 넣음으로써 칭다오에서 지난으로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확장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독일이 지니고 있던 산둥 반도에 대한 이권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 베이양(北洋) 정부 및 승전 

35) 羅騰霄(1934)󰡔濟南大觀󰡕南大觀出版社, p.100
36) A.G.Park, Social Glimpses of Tsina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of Shantung Christian University, 1924, 

p.15
37) 周傳銘(1927)󰡔濟南快覽󰡕濟南世界書局, p.235
38) 王守中･郭大松(2001)󰡔近代山東城市變遷史󰡕山東敎育出版社,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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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들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 하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둥 

반도는 일본의 세력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1921년 워싱턴 회의의 결정으로 인해 일본이 

부득불 산둥 반도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에도 1928년 지난 사변 및 1936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지난과 칭다오를 포함한 산둥 반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일본 세력의 점령과 통치 아래에서 지난의 사회와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동북지방과 더불어 화북지방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확대하던 일본은 산둥 

지방을 식민지처럼 통치하며 일본 거류자 및 여행객을 위해 여러 안내 책자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지난에서 창기업이 번창하게 된 원인은 지난 주변 농촌 지역 출신자들의 유입, 인구의 

대량 유동과 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외에도 일본 유곽문화의 전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창기에 대해 지난 정부가 취한 정책은 공적으로 창기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 

공창제를 수립함으로써 세금을 걷고 공개적으로 창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여론은 창기업을 “樂業”이라 부르면서 여러 안내 

책자에 각지의 경관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 매춘업소에 대한 광고 또한 빼놓지 않았다.39)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아래에서 도시의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남성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녀의 성비가 깨어지자 지난에서 창기업은 

점차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1924년 조사에 다르면 지난의 미혼여성은 28,350명이고 미혼남성은 79,300명이었다. 미혼남

성이 5만 명 정도 미혼여성보다 더 많은 것은 주변 농촌 지역이나 다른 省에서 직업을 찾아 

지난에 들어 온 남성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 미혼남성들은 대부분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연령층이었다. 한편 1926년 지난시를 포괄하고 있는 행정구역인 歷城縣의 남녀 

인구분포는 남성 250,297명, 여성 222,785명이었는데40) 이를 통해 볼 때 歷城縣 이외의 지역에

서 지난으로 유입된 미혼남성이 지난 미혼 남성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 미혼남성이 더 많이 지난에 유입된 것은 지난의 창기업이 번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였고 이와 함께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41)

39) 이들 매춘업소를 소개한 책자에는 󰡔濟南大觀󰡕(羅騰霄, 濟南大觀出版社, 1934), 󰡔濟南快覽󰡕(周傳銘, 濟南

世界書局, 1927) 등이 있다.
40) 孫寶生(1928)󰡔歷城縣鄕土調査錄󰡕, 歷城縣實業局, p.123
41) 郭大松･賈月臣(1998)｢民國前期濟南的人口與社會問題辨析｣󰡔山東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2期,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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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일본은 러일전쟁 후 중국 침략과 한국에서의 독립운동 진압을 위해 한국 주차군의 각 사단 

사령부를 서울과 평양에 두었으며, 조선 이민 정책에 따라 조선으로 도항해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늘어나면서 거류지의 인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성매매가 급증하였다. 성매매의 급증은 

성병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공중 위생을 위해 통제된 지역에서 성을 공급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경성 내에서도 유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이 바뀌

게 되었다. 유곽의 설치는 성병의 방지와 밀매음의 감소를 위해 등록된 창기를 통해 안전한 

성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공창 제도는 조선 내에서 매매춘의 관행을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창기의 증가를 가져왔고 사창이 더욱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이 1904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유곽을 조성하고 집창화시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러일전

쟁의 발발로 인해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군인들에게 안전한 성을 공급하기 위해 군대 주둔과 동시에 창기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일본에서의 근대 성 규제 또한 제국 군대의 이익이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방 제국 방식의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은 징병제의 시작과 함께 대규모의 군대

를 양성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에 육군과 해군 기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들 기지 인근에 

항상 존재한 것이 유곽이었다. 군인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장소로 유곽이 조성되었으며 유곽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근대 성 규제를 본 따 만든 ‘공창제도’로 관리되었다.

부산의 일본인 직업 가운데 수적으로 상위 직종 중 특히 주목되는 직업군이 예창기를 포함

한 작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거류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예창기

는 대부분 일본에서 도항해 온 일본인 여성이며, 이들은 작부류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다. 

요리점이나 유곽에 고용된 예창기는 대부분이 일본여성이었으나, 조선여성을 예창기로 고용

한 요리점도 없지 않았다. 유곽의 경기는 당시 부산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였으며 유곽의 

경영은 부산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곽 문화의 성행만큼 화류병(성병)은 

천연두나 콜레라만큼이나 심각한 유행병이었으며, 부산의 일본거류지가 당면한 주요 도시문

제이기도 하였다.

한편 19세기 전반 상하이의 妓院은 주로 상하이 현성 내에 분포하였다. 이후 1840년-1850년

대에 상하이 조계가 형성되면서 창기업은 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춘 시장은 다음의 두 지역을 범위로 하여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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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동조계 남쪽 지역과 프랑스 조계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중심 시가지 구역이

다. 두 번째는 북쪽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虹口 지구이다. 당시 적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이들 지구의 각종 술집과 노래 및 춤 공연을 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많은 안마원과 기원이 외국 고객의 수요에 영합하기 위해 프랑스 조계의 서쪽 지역에서 개업

을 하였다. 이후 일본의 점령에 따라 공동조계의 서쪽 지역에 도박장과 기원이 성행하였다. 

虹口 지구는 공동조계의 동쪽이자 상하이 북쪽 시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상하이 

조계가 형성되던 초기 공동조계와 중국인 거류지역 중간에 위치하던 곳이었다. 이후 이 지역

은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히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군

이 상하이 공동조계의 북쪽 지역과 중국인 거류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지난에서 창기업이은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 일본이 칭다오를 점령한 1914년 이후였다. 

창기업이 번창하게 된 원인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이외에도 일본 유곽문화의 전파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창기에 대해 실제로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은 창기업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한편 창기를 공창으로 만들어 징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 중심으로 한 

여론은 창기업을 “樂業”이라 부르면서 각지 경관 소개와 더불어 매춘업소에 대한 안내를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지난의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 도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증가하자 남녀 성비가 깨어지며 창기업은 점차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근대 조선과 중국의 일본 식민도시에는 예외 없이 일본식 유곽문화가 형성되었

으며 이러한 유곽을 통한 공창제도의 실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거

나 지역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에 주둔한 일본 군대에 안전한 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공창제도는 일본 식민당국의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식민지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는 데 유용했을 뿐 아니라 주둔군의 사기를 진작

시켜 줌으로써 제국주의적 침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이익에 영합하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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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近代 일본 식민도시의 遊廓 형성과 娼妓業

김형열

유곽은 일본 에도시대에 등장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창기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娼妓業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한 지역에 모아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포주는 이들 娼妓들에 대해 몸값을 지불하고 통제하면서 유곽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창기업이 번창하게 되고 유곽에 있는 창기들이 가부키나 우키요에 등의 모델이 되는 등 에도시대를 
지나면서 유곽은 ‘유곽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나의 국가적 전통문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법령을 제정하여 근대 公娼制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면서 아시아 곳곳에 일본의 식민지가 건설되었고 일본인이 거류지에 정착하였다. 

식민지를 개척한 일본인들은 본토에서 누리던 문화를 계속하여 접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조계지에 일본의 문화와 
제도를 이식하였다. 유곽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 도시마다 군대, 신사와 더불어 존재할 수 있었다. 
조선과 중국에 건설된 일본인 거류지에도 유곽이 건설되었다. 유곽은 건설 초기 식민지에 홀로 건너온 일본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성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하였지만, 점차 창기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1920-40년대에는 식민도시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유곽과 창기업은 도시의 대표적 유흥문화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근대 조선과 중국의 일본 식민도시에는 예외 없이 일본식 유곽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유곽을 통한 공창제도의 

실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지역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에 주둔한 일본 군대에 
안전한 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공창제도는 일본 식민당국의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식민지역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는 데 유용했을 뿐 아니라 주둔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제국주의적 침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이익에 영합하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었다.

The Construction of red-light district and Prostitution in 

Modern Japanese Colonial City

Kim, Hyong-Yol

The Meiji regime has restructured the public prostitution system modernly, modeling their prostitution control policies while 
inspecting European countries. As the Japanese imperialism go abroad in earnest, japanese colony was built in several Asian 
countries and the Japanese settled in the colonial cities. The Japanese wanted to live as much as possible in the colonies as 
in the mainland of Japan, so they introduced the mainland system and culture to their settlement. Thus, the Japanese settlements 
of the Japanese colonial cities were essentially equipped with military, shrines, and fortresses, and the Japanese settlements 
built in Korea and China were also built.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the red-light district started to operate for Japanese 
men at first, but 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d-light district became more successful, it was deeply infiltrated into the colonial 
city society in the 1920s and 30s, and the red-light district of colonial cities developed into one of the representative entertainment 
cultures of the city.

In modern Korean and Chinese colonial cities, Japanese-style red-light district culture was formed without excep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prostitution system was aimed at providing safe sex to Japanese troops stationed abroad in 
addition to reducing complaints from Japanese overseas or generating local interests. Thus, this legal prostitution system was 
useful not only to facilitat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o enforce proper control over the colonies, but also to Japan's interest 
in expanding imperialist aggression by boosting the morale of its troops.


